
구라보 - 가벼운 중공면사 “스핀·에어” 개발 

 

구라보는 일본 면제품 시장에서 수입품의 점유율이 90%를 넘은 상황에서, 

활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회사 내의 각 공장마다 공장을 상징하는 대표 상품

을 개발하여 성공시킴으로써 뛰어난 기술을 자랑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되

찾게 하고, 공장마다의 경영을 호전시켜 스파이랄(spiral)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4년 전부터 “일촌일품운동(一村一品運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운동에 따라 “오까야마(岡山)”공장은 슬럽사(slub 絲)가, “간온지(觀音

寺)”공장은 정방교연사(精紡交撚絲)와 복합(複合)사가, “호오죠오(北條)”공장은 

이층구조사(二層構造絲)를 비롯한 에콜로지칼(ecological : 환경보호적인) 상품

이, “야스끼(安城)”공장은 세번수 방적사가, “마루까메(丸龜)”공장은 “스핀·에

어” 면사가 공장의 대표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이 “스핀·에어(spin·air) 면사”는 1996년에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 

마루까메공장의 면·합섬 사업부 원료·원사과장은 “면사로 짠 스웨터는 크

기나 두께에 비하여 모 스웨터보다도 훨신 묵직한 게 흠이므로 면사를 가볍

게 하기 위하여 면사의 한 가운데를 뚫어내는 방법은 없을까” 하며 고민하

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수용성(水溶性) 비닐론·필라멘트로 여러 실험을 해 

보았지만 비닐론이 기대한 만큼 잘 녹지 않았고, 녹은 비닐론이 면사에 들러

붙어 니트포(knit 布)는 돌같이 단단하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실패로 앞이 

콱 막혀 답답하던 무렵에 회사의 전체 개발부서회의에서 새로 개발된 섬유 

“구라론 K-Ⅱ"가 수용성 섬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구라론 K-Ⅱ”는 비닐론을 원료로 한 방사원액(紡絲原液)을 용제(溶劑)속에

서 노즐(nozzle)로 뽑아 내자마자 급속히 냉각시켜 유동성(流動性)이 있던 원

액을 반고체(半固體)인 겔(gel) 타입으로 안정된 구조를 만든 다음 용제를 완



전히 제거하여 만든 섬유로서 “수용성 타입”과 “고강력 타입”이 있다. 

마루까메공장에서는 처음에는 혼방도 시도하였으나, 면과 “구라론 K-Ⅱ”가 

모두 단섬유라서 방적이 쉽지 않았으며, “구라론 K-Ⅱ”를 심(芯)의 초점(焦點)

에 집결시키는 이층구조로 면사를 뽑아, 가공에서 심을 녹여내는 방법을 채

용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싼 K-Ⅱ 섬유를 물로 녹여버린 면사는 

그만큼 원가가 비싸게 되는데 과연 팔릴까”하는 비관적 의견도 적지 않았으

나, “면은 무겁다”라는 오랜 과제에 도전하고 있는 공장의 개발팀은 개발에 

전념하면서 적정 원면을 선정하고, 가장 적합한 면섬유의 올 수 등에 대한 

많은 실험과 시험분석을 조직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마침내 면사이면서 

중공율(中空率)이 20%인 “스핀·에어” 면사가 탄생하였다. 

1997년 10월 1일 구라보 본사에서 개최된 신상품발표 기자회견에서, 가볍

고, 벌키성(bulky 性)이 좋으며, 흡수속건성(吸水速乾性), 보온성(保溫性) 등이 

좋은 “스핀·에어” 면사의 특징을 소개하자 기자들로부터 “링(ring)모양의 중

공구조가 찌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다. 구라보의 

원사부장은 단면사진을 보이면서 “지금 개발이 막 끝나서 이 중공면사가 찌

부러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구라론 K-Ⅱ가 단섬유이므로 면이 서

로 잘 얽혀 브리지(bridge) 구조가 만들어져서 여러 번 세탁하여도 중공구조

를 유지하고 있다고 짐작한다”고 설명하였다. 

“스핀·에어” 면사는 각 공장의 “일촌일품운동” 중에서 면합섬사업부의 가

장 중요한 상품으로 지정되어 “스핀·에어·프로젝트”를 만들고 마루까메공

장뿐 아니라 도꾸시마(德島)공장, 야스끼공장, 간온지공장도 참가하였으며, 영

업, 기술, 마케팅 부분의 간부들이 참가하는 전사(全社)적인 조직이 만들어 

졌다. 그리고 1998년 4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었다. 

각 관련 부서에서는 이 “스핀·에어” 면사를 바탕으로 한 상품 개발이 추



진되었다. 영업부문에서도 원사뿐만 아니라 니트, 진즈 등의 대부분의 부서

가 각기 상품개발을 함으로써 각종 전시회에서 “스핀·에어” 면사 데님의 경

우 중공율을 30%로 올려 로프(rope) 염색 전에 심의 “구라론 K-Ⅱ”를 빼버려, 

너무 가볍다보니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진즈과에서는 경사에 “스핀·에어” 면사를 사용하고 위사에 경량(輕量) 폴

리에스테르의 “에어·민트”를 사용하여 경량속건 데님을 개발하였다. 

원료·원사과에서는 “구라론 K-Ⅱ”를 녹이면 초극약연 면사가 되므로 “트

위스트·프리·바이·스핀에어(Twist·free by Spin·air)”를 개발하고 마루까메

공장에서는 정방기를 개량하여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스핀·에어 상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전시회에도 적극적으로 출품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태국이나 브라질의 계열공장에 기술을 이전해주고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에 대비하면 앞으로 구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핀·에어” 면사는 한 때 “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방적하는 실, 즉 공방

사(空紡絲)”로 오해된 일도 있었고, 지금은 새로 개발된 상품들이 3년 이상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하는 “신상품 3년 한계설(新商品 3年限界設)”의 통설을 

뛰어 넘어 5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영원한 테마였던 “가벼운 면제품”을 찾는 

고객은 세계에 널려있다고 믿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계 시장에의 진출을 

추진중이다. 


